
광주신세계와롯데백화점광주점이신규매장을들이며봄상품판매채비를마쳤다. 13일광주신세계신관에입점한캐쥬얼브랜드매장. <광주신세계제공>

유통가는봄마중
광주신세계 코닥 등신규입점

롯데백,매장70%봄옷진열

봄을앞두고광주주요백화점들이새단장에나

섰다.

㈜광주신세계는 봄철을 맞아 지난 10일을 시작

으로 이달 순차적으로 신규 브랜드가 입점한다고

13일밝혔다.

지난 10일에는미국카메라브랜드 코닥이내

놓은의류브랜드가신관에둥지를텄다.이브랜드

는 신규가입 회원에게 5% 할인을 제공하며 오는

17일까지 코닥 인생네컷 무료 촬영행사를 벌인

다.

이달말까지광주신세계신관에는 스위치 123

빌보드 커버낫 NFL 등브랜드가추가입점한

다.

앞서이달초광주신세계본관 3층에는의류브

랜드 듀베티카 임시매장이문을열었다.

롯데백화점광주점도이달현재의류매장 70%

이상봄옷진열을마쳤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올해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주는파스텔톤의류가인기를끌것으로예

상된다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좀비에물려사망하면보험금받나

생명보험사 일반사망지급가능…재해사망해당안돼

넷플릭스오리지널시리즈 지금우리학교

는과 영화 부산행처럼 좀비에게 물려 죽을

경우보험금을받을수있을까.

결론부터말하면생명보험의일반사망지급

사유에해당해생명보험가입고객의유족들은

보험금을받을수있다고한화생명등보험사

들은12일전했다.

좀비드라마나영화를보면사람들이좀비로

변하고죽임을당하게된다.

온라인콘텐츠서비스순위집계사이트 플

릭스패트롤에서2주연속넷플릭스TV프로

그램부문전세계1위를유지하고있는 지금

우리학교는은충격적인극한상황이펼쳐지

는가운데, 좀비바이러스가퍼지고있는고등

학교에갇힌사람들, 그리고이들을구하려는

사람들의이야기를그린다.

좀비때문에죽게될경우보험금지급여부

를판단하려면우선재해사망인지일반사망

인지를판단해야한다.

일반사망은원인을막론하고죽게되는경

우로생명보험의기본이되는사망개념이다.

재해사망은우발적외래사고및감염병등으

로사망한경우다.

생명보험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해 사망 보험금이 일반 사망 보험금의 2배

이상이다.

재해사망에감염병이들어있어좀비에물리

는것도감염병이아니냐고주장할수있지만,

현실은다르다.

금융감독원이발표한 생명보험표준약관

에 따르면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신

종감염병증후군등제1급감염병에해당해야

만재해사망으로인정되기때문이다.

반면 일반 사망은 생명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망으로 2년이내자살등을제외한어떤이

유로든죽으면정해진보험금이지급된다.

현행법에서는좀비를전염병으로간주하지

않고있기때문에일반사망으로처리되는것

이다.

다만 드라마나영화처럼좀비가전국에퍼

져정부가법령개정을통해신종전염병으로

지정한다면재해사망으로인정받을수는있

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오는18일까지

2022년기술개발(R&D)역량제고사업에참여할

기업을모집한다고13일밝혔다.

이번사업은R&D기획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

의과제기획을지원하는 기술개발(R&D)기획지

원사업과기술전문가를활용해중소기업의기술

애로해결을지원하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

업으로나뉘어있다.

R&D기획지원사업은중기부R&D수행경험이

없는중소기업(첫걸음기업)을대상으로중소기업

이개발하고자하는과제의연구개발계획서의기획

과작성을지원하는사업이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은권역별공학컨설

팅센터의기술전문가와기반을활용해R&D역량

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은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

iris.go.kr)이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

템(www.smtech.go.kr)을통해확인할수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전남휘발유값

1700원넘었다

한달째오름세…광주1697.92원

광주전남 휘발유 평균 가격이 32일 연속 오른

가운데지난주말에는전남평균가가1700원을넘

겼다.

13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 오피넷에따르면

이날지역주유소보통휘발유평균가격은ℓ당광

주1697.92원전남1701.54원으로,일주일전보다

각각1.9%(30.86원), 1.5%(25.57원)상승했다.

광주는 지난달 10일(1618.98원) 이후 34일 연

속휘발유가격이오름추세다.

전남은 같은 달 12일(1630.31원) 이후부터 32

일연속가격이오르고있다.

전남은지난12일휘발유평균가가1700.08원을

기록하며지난해11월17일(1702.82원)이후다시

1700원대에접어들었다.

13일현재ℓ당휘발유가격이1700원을넘긴지

역은 제주(1788원), 서울(1777원), 경기

(1719원), 충북 대전(각 1715원), 충남

(1713원), 인천 강원(각 1712원), 세종

(1711원), 전북(1707원), 전남(1702원) 등 11개

시도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중고자전거 사랑변함없네

검색어1위유지…냉장고노트북아이폰의자등 인기

광주2위 마스크서지난해 캠핑…스타벅스 신규진입

2020년여수 낚시 2위…지난해나주순천 골프 10위권

광주나주순천여수2년간중고물품최다검색어

순

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1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2 마스크 캠핑 마스크 캠핑 노트북 캠핑 마스크 캠핑 마스크 캠핑

3 캠핑 냉장고 노트북 노트북 마스크 냉장고 캠핑 냉장고 캠핑 냉장고

4 노트북 노트북 캠핑 냉장고 캠핑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낚시 노트북

5 낚시 컴퓨터 의자 컴퓨터 의자 의자 의자 의자 노트북 의자

광주5개구중고물품인기검색어 <자료:당근마켓>

광주전역과전남3개도시주민들이최근2년

동안가장많이검색한중고물품은 자전거로집

계됐다.

코로나19 확산첫해인지난 2020년광주시민

들은 자전거에 이어 마스크를 많이 검색했는

데,이듬해에는 캠핑이검색어2위에올랐다.

13일 중고거래 모바일 앱 당근마켓에 따르면

광주 5개구(區)와 나주순천여수에 거주하는

앱이용자들이중고거래를할때가장많이검색

한단어는2년연속 자전거였다.

이앱을이용하려면자신의현재위치(GPS)

를기반으로동네인증을해야한다.

지난 2020년광주 5개구앱이용자기준최다

검색어는 자전거 , 2위는 마스크가 차지했다.

마스크는남구(3위)를제외하고나머지4개구에

서검색어 2위를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초기

마스크는지정된날에만최대2매구매할수있는

5부제가시행될정도로 수급대란을겪었다.

광주에비해마스크품귀현상이덜심했던전

남주요도시에서는여가활동을위한용품과가

전,가구등이다양하게상위권에올랐다.

자전거에이어검색어2위를차지한중고물품

은나주 노트북 ,순천 캠핑 ,여수 낚시였다.

노트북은광주5개구와순천,여수에서도모두

5위안에드는검색어였다.순천에서2위를차지

한 캠핑도 광주 전역과 나주에서 5위권에 올랐

다. 낚시도광산구순천(각 4위), 동구나주(각

5위), 남구(6위), 북구(8위)에서 인기가 있었

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특수를 맞은 골프가 10위

권에새롭게등장했고 웃돈거래를부른스타벅

스도신규진입했다.

광주5개구에서는지난해에도자전거가1위를

모두차지했고,마스크대신 캠핑이전역에서2

위에올랐다. 캠핑은여수(2위)와나주(4위)에

서도상위권이었다.

스타벅스는 동구를 빼고 남구북구(각 9위),

서구광산구(각10위)에서순위권에올랐다.지

난해 9월 스타벅스가 단 하루 내놓은 다회용기

리유저블컵은음료를사면공짜로줬음에도중

고거래사이트등을통해웃돈이붙어되팔리기

도했다.

최근들어대중에문턱을대폭낮춘골프는빛

가람혁신도시가 있는 나주(8위)와 순천(9위)

검색어순위에올랐다. 2년 연속해외여행길이

막힌지역민들사이에서보복소비심리가골프로

옮겨간결과로풀이된다.

캠핑과마찬가지로여가활동인기거래물품인

낚시도 순천(2위), 광산구(6위), 남구북구(각

8위), 동구(9위)등에서순위에들었다.

2년에걸쳐이앱이집계한광주전남인기검

색어는의자(쇼파), 냉장고, 컴퓨터, 노트북, 모

니터,아이폰,아이패드,애플워치,에어컨,오토

바이등이있었다.

지난해 전국 검색어 수를 살펴보니 자전거가

약 2722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1386만

건)→캠핑(1327만건)→의자(1269만건)→노트

북(1255만건)→컴퓨터(1153만건)→아이폰

(992만건)→아이패드(965만건)→모니터

(901만건)→골프(812만건) 등 순으로많이검

색됐다.

전국당근마켓이용자는2200만여명으로, 월

평균1600만명이사용하고있다.지난달기준광

주지역 20~64세 거주 인구(99만4000명)에 대

비한앱이용자수비중은75.2%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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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제100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7 25 33 35 38 45 1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3,088,449,563 8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8,446,268 85

3 5개숫자일치 1,289,676 3,193

4 4개숫자일치 50 000 155,418

5 3개숫자일치 5,000 2,436,676

전문건설업계, 17일국회 24일세종청사앞

건설정책실패로대량폐업위기 대규모집회예고

전문건설업계가대규모집회를예고했다. 전국

7만중소건설사업자와200만종사자들로구성된

전문건설단체가집회를개최하는것은이례적이

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등전문건설3개단체는

공동생존권대책위원회를결성했다고13일밝혔

다.

정부가혁신이라고추진한건설업종간업역규제

폐지와상호시장개방이건설참여자들의갈등을조

장할뿐더러,영세한중소전문건설사업자들을대

량폐업등사지로내몰고있다는게이들의설명이

다.

이에따라대책위는오는17일국회와24일정부

세종청사국토교통부앞에서대통령후보와국회,

정책당국에건설산업생산체계의원상복구를요구

하는대규모집회를개최할예정이다.전문건설업

계는본인들의요구가관철될때까지전국적동시

집회등추가적인집단행동도추진할방침이다.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붕괴는 건설

안전사고,공사품질저하등국민피해로이어질수

밖에없다면서 대통령후보자들이나서잘못된정

책은과감히폐기하고공정하고상식이통하는건

설산업을만들어줄것을호소한다고밝혔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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